
* 2008년 6월 4일 잠언의 말씀 중에서... 

1. 쫓기는 토끼는 멀리 달아난다. 

   - 긴장해야 더 잘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쫓기지 않았으면 신광야와 가나안 복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에게 쫓기는 것이 뜻이 아니라, 세상과 시대가 악하므로 깨닫

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더욱 함께 하여 쫓기는 것을 통해 더 빨

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고, 하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게 하십니

다.  

36번 잠언과 37번 잠언

   - 돈에 빠져 살면 돈으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에 빠져 살면 먹을 것으

로 심판하십니다. 이성에 빠져 사는 자들은 평생 사랑하고 사랑해도 그 곤

고함을 면치 못합니다. 빠져 있을 때는 모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곤고함

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인생길을 찾아야 만이 

곤고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천국을 이루었다 해도 마음까

지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끝나버리

고 마는 허무한 것입니다.

     한국도 가면 갈수록 먹고 즐기는데 빠져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확실

히 알지 못하는 말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 올리

고,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욕

을 하며 살아갑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나온 말들이 진리나 된 듯, 말이 발을 달고 날개

를 달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말을 만들어 눈덩이처럼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갚



아주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 빠져 사니 먹을 것으로 심판하시며, 물질에 

빠져 살면서 선량한 자들의 것까지 마치 약탈하듯 빼앗아가니 있는 것을 

없애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99년에 유럽에 처음 가셨을 때만 해도 유럽의 날씨는 일

주일에 5-6일씩 비가 왔습니다. 결혼식도 비가 오지 않는 날로 잡으려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젖을 듯 말듯 왔다가 멈추고, 또 다

시 쏟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악천후였습니다. 

    영국인들의 손에는 항상 우산이 들려있었고, 길거리를 다녀보면 유럽

인들은 검정색, 아니면 회색 등 어두운 옷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유럽인들

이 어깨에 스웨터를 걸치거나 허리에 스웨터를 매는 패션은 누군가 만든 

패션이 아니라 날씨로 인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볕만 내리쬐면 그 짧은 순간에 잔디밭으로 나와 모두 일광욕

을 즐기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우중충하니 우울증이 심한 자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를 다니면 혼잣말을 하며 다니는 자들도 있고, 갑자

기 소리를 지르는 자들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유럽의 날씨가 확 변화되면서 길거리 풍경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옷부터 화사하고 밝은 색으로 변화되었으며, 여

름이더라도 저녁만 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두꺼운 옷을 입어야 했지만 

저녁까지 시원한 여름철 날씨를 유지하며, 굳이 두꺼운 옷을 걸치지 않아

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화창한 날씨로 변화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진 후로

는 거리에 미친 사람들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날씨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또 식물들과 과일들에 미

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날씨는 사람이 주관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이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도 선생님이 계신 동안에는 아주 잘되었습니다. 세계가 중국을 집

중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고, 펀드도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세계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



자하여 경제가 일어나 경제율 세계 1위를 자랑할 만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잘되기를 기도해주고, 투자도 하며, 웃는 얼굴과 마

음으로 대했던 자를 막 대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신의 이념을 넣기 위해 

그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되기를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준 자를 막 대한 것입니다. 소유를 모두 

빼앗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양심의 법으로 보았을 때도 어느 한 사람에게 잘못한 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

리 대했으니 모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제공; 교육국


